
“나는 미혼모입니다.”

- 내 아이에게는 행복만 주고 싶다는 이수지(가명)님의 이야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예쁜 아이. 30대 중반, 어리지 않은 나이였기에 
이수지(가명)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이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던 이수지님은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게 되자 차마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부모님마저 자신의 딸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지만 젖먹이 아이를 생각하면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혼의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 

행복만을 주고 싶다는 이수지님의 바람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수지님의� 양육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혼� 가정의� 아이들의�

양육과�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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